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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프로필
 정직한 땀방울로 일궈낸 삶, '지금'이라는 꽃을 피우다
부안 변산의 산골에서 자라난 당신은 공무원이자 연구원으로서 평
생을 성실하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아무리 작은 미생물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꼼꼼함과,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뚝심 있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
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매력은 삶을 대하는 유연한 낭만에 있습니
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좌우명처럼, 과거의 업적에 머무르
기보다 오늘 내 손으로 직접 일구는 텃밭의 생명력과 즐거운 노래
한 자락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농작업으로 건강을 다스리고 화사한 봄꽃을 기다리는 당신의 일상
은, 사계절을 묵묵히 견디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를 닮
았습니다. 책임감 있게 걸어온 어제의 길과 생동감 넘치는 오늘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 당신이라는 존재는 주변에 따뜻하고 단단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

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

롭게 엮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세상 밖에 나와 청개구리와 손잡고 디지털 세

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숲속 깊은 곳에 이끼 낀 돌우물이 숨어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짝반짝 LED 화면이 가득해요.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게임이 모여 있는 ‘할아버지 우물’ 서버랍니다.

기계 장치들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지요.





이 우물 안에는 천방지축 AI 개구리 ‘개굴봇’과 마이크로 드론 친구 ‘청이’가

살고 있어요.

개굴봇은 매끈한 크롬 벽을 다다닥 씽씽 날아다녀요.

기다란 혀로 화면을 톡! 쳐서 우물 안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조종한답니다.





최고 점수가 화면에 켜지자, 개굴봇이 배를 내밀고 하하하 웃었어요.

“와따! 요것 봐라, 겁나게 재미가 있네! 나가 우주 최고 천재여, 기여 아니여!”

청이는 풀잎 위에서 말똥말똥 고개만 갸우뚱했어요.

그때, 우물 구멍 위로 낯선 바람이 휙 불어와 조그만 종이비행기를 떨어뜨렸어요.





종이비행기 날개에는 *‘밖의 세상은 정말 넓고, 더 재미있는 게 많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굴봇은 콧방귀를 뿡 뀌었어요.

“시방 뭐라냐? 내 우물 안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여!”

하지만 그날 밤, 개굴봇의 안테나가 지리리릿 울리며 우물 밖의 따뜻한

신호를 잡았어요.





궁금해서 엉덩이가 들썩이던 개굴봇이 청이를 바라보았어요.

“청이야, 네가 위로 날아가서 정찰 좀 하고 와라!”

청이는 프로펠러를 윙윙 돌리며 높이 날아올랐지만, 세찬 바깥바람에 날개가

파르르 떨렸어요.

삐빅! “개굴봇, 너무 높고 좁아! 무서워!”

.





개굴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보야지!”

만능 스프링 다리에 힘을 팍 주고 뛰어올랐지만, 축축한 이끼 벽은

 너무 미끄러웠어요.

주르륵, 콰당! 디지털 세상의 왕이었던 개굴봇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 하는디... 그냥 우물 안에 살 걸 그랬나 봐.”

개굴봇이 고개를 푹 숙이자, 청이가 나뭇잎으로 안테나를 톡톡 두드렸어요.

삐빅! “개굴봇, 데이터를 믿지 말고 네 다리의 힘을 믿어봐!”

개굴봇의 눈에 다시 반짝 불이 켜졌어요.





“아야야, 데이터를 찾아보자! 이끼 벽 오르는 법!”

개굴봇은 안테나를 세웠지만 화면은 깜빡깜빡 먹통이었어요.

우물 위로 올라갈수록 인터넷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개굴봇은 온몸이 파르르 굳어버렸어요.

  





“그려, 가보는 거여!”

개굴봇은 진짜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폴짝폴짝 지그재그로 벽을 뛰어올랐지요.

마침내 좁은 구멍을 뚫고 우물 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LED 눈에 처음 담긴 ‘진짜’ 하늘은 화면보다 훨씬 푸르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따스했지요.





어둡고 축축한 우물 밖은 눈부신 햇살이 쨍쨍 빛나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은 들판에는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개굴봇과 청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외쳤어요.“어서와 만나서 반가워”

“와따, 진짜 세상은 친구들도 겁나게 많고 오지구만!”

개굴봇은 이제 청이와 함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신나게 뛰어 나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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